
  정부는 ’25.5.28(수) 개최된 제23회 국무회의에서 ｢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 
개정령안｣을 심의･의결하였다. 

 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여 년간 복잡해진 재정 환경 변화(재정 규모 확대*, 교육
수요 증가, 재정업무 고도화 등)를 반영하여 공무원의 재정 문해력**(fiscal literacy)을 
향상 시키고 재정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이다. 

   * 중앙정부 예산규모(총지출 기준, 조원): (’16재정교육 원년) 386.4 → (’24) 656.6 [+69.9%]

  ** 재정 문해력(fiscal literacy) : 재정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

  「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  첫째, 재정교육 계획 및 이행 체계를 강화하고, 재정교육을 의무화한다.

  * (종전) 기재부는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

  →(개정) 기재부는 교육계획을 수립, 각 중앙관서에 통보하고,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

      중앙관서는 교육계획에 따라 수요를 조사하고 담당자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

  둘째, 재정교육 운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육 수탁기관 범위를 확대한다.

  * (종전) 공무원인재개발원 및 외부 교육기관 등 → (개정) 재정정보원, KDI, 조세연 등 추가

  이에 따라, 정부는 금년 하반기부터 예산‧결산‧집행‧dBrain 교육 등 재정분야 
직무교육을 온‧오프라인 전반에 걸쳐 체계적으로 연계·통합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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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공직사회 재정교육 활성화” 
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

- ｢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｣ 국무회의 심의·의결 
- 공무원의 재정 문해력(fiscal literacy) 향상을 위한 재정교육 강화 추진

보도시점 2025.5.28.(수) 11:00 배포 2024.5.28.(수) 8:00

보도자료


